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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
제' 5년간 한시적 추진
 김철희 기자  승인 2024.10.16 11:40

고령농업인 영농 은퇴 이후 생활 안정 보장
만 65세 이상~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경작자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전경. 사진=김철희 기자

[문경(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문경지사(지사장 안영용)는 올해부터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

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 65세~만 84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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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 일정기간 농지

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안영용 지사장은 "5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사의 사업 역량을 집중해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054-550-5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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